
21제20831호 2018년9월5일수요일스포츠

암투병끝별세…스승김일곁으로떠난이왕표의생전외침

내프로레슬링은쇼가아닌진짜

담도암투병끝에4일 64세를일기로눈을

감은 이왕표 한국프로레슬링연맹 대표는 태

풍에도쓰러질것같지않았던거목(巨木)이

었다.

더는대중의시선을끌지못했던한국프로

레슬링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2013년

담도암으로 쓰러진 뒤에도 기적처럼 병상을

박차고일어났다.

그러나 암세포는 지독하게 이왕표를 따라

다녔고, 한국프로레슬링의상징과도같았던

그는스승인김일곁으로돌아올수없는여

행을떠났다.

1954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그는 1975

년 김일 체육관 1기생으로 프로레슬러로 데

뷔했다.

선수생활초기에는일본에서좋은활약을

펼쳤고, 1980년대한국에돌아와서는어린이

들사이에서최고의스타로떠올랐다. 명절이

면이왕표가훨씬덩치가큰백인선수를쓰러

트리는모습을TV를통해쉽게볼수있었고,

예능프로그램에도자주모습을드러냈다.

그러나한국프로레슬링은 1980년대야구

와축구가프로화하면서점차인기를잃어가

기시작했다.

계보를이을선수가마땅치않다보니이왕

표는수십년동안링에올랐고, 이왕표말고

는한국프로레슬링에선수가없느냐는지적

을받았다.

2000년대중반이후종합격투기가인기를

얻자 이왕표는 프로레슬링도 충분히 통할만

큼강하다며도전을선언했다.

실제로WWE 챔피언출신인브록레스너

(미국)는UFC헤비급에서도최정상선수로

활약을펼친바있다.

이왕표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2009년과

2010년종합격투기선수출신밥샙과종합격

투기경기를벌여챔피언에오르기까지했다.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던 이왕표

는 2013년담도암으로쓰러지면서큰위기를

맞았다.

워낙큰수술이라유서까지쓰고수술실에

들어갔던이왕표는병마를이겨내고다시왕

성하게활동했다.

프로레슬링대회를꾸준히개최하고, 후진

양성을위해쉴새없이전국을돌았다.

이미환갑을넘긴 2015년에는은퇴경기까

지추진했지만, 건강때문에사각링에오르

지는못한채은퇴식으로작별을고했다.

은퇴후에도한국프로레슬링에대한관심

을놓지않았던이왕표는최근암이재발하면

서다시쓰러졌다.

세차례항암치료를받았지만,이번에는병

을이겨내지못하고갑작스럽게세상을떠났

다.

이왕표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건 프로레슬

링의진실성논란이다.프로레슬링에각본이

있다는건이제는모르는사람이없다. 그러

나피나는훈련을통해묘기에가까운기술을

펼치는프로레슬링경기를 쇼로만치부하기

는힘들다.

이왕표는생전 내프로레슬링은쇼가아니

라진짜라며 프로레슬러는어떤격투기선

수와대결해도이길수있다고말했다.

그는한국프로레슬링의부활을보지못한

채눈을감았다. 이제후배들이무거운바통

을이어받았다. /연합뉴스

대회꾸준히개최하고후진양성

한국프로레슬링부흥동분서주

50대중반엔종합격투기도전도

지난2008년11월12일서울올림픽공원제2체육관에

서열린고김일추모프로레슬링대회에서우승한이왕

표모습. /연합뉴스

한국남자권총 50ｍ단체전8년만에금메달

창원세계사격선수권…여자권총은 동

이대명(30 경기도청),박대훈(23 동명대),한승

우(35 KT)가 2018 국제사격연맹(ISSF) 창원세

계선수권대회남자권총 50ｍ단체전금메달을획

득했다.

이들은 4일경남창원국제사격장에서열린대회

사흘째권총 50ｍ경기에서 1670점을합작했다.이

대명은 560점으로 3위에올라개인전동메달도획

득했다.

이 종목 2016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성국

(북한)은 551점으로 19위에그쳤다.

권총 50ｍ는 리우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빠졌다. 이종목올림픽 3회연속우승이

라는 위업을 달성한 진종오(39 KT)는 이번 대회

권총 50ｍ에는출전하지않았다.

세계선수권대회는비(非)올림픽부문경기도치

른다.

한국사격이세계선수권대회권총50ｍ단체전에

서금메달을획득한건 2010년뮌헨대회이후 8년

만이다.

한국은 이어 열린 여자 권총에서 은메달과 동메

달을추가했다.

김보미, 곽정혜(이상 IBK기업은행), 김민정

(KB국민은행)은 여자 10ｍ 공기권총 본선에서

1734점을 합작해 2위에 올랐다. 사격최강 중국이

1739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580점을기록하며8위로결선티켓을따낸김보미

는결선경기중반까지선두를달렸으나한차례 8.7

점을쏘면서동메달에만족한채개인전을마쳤다.

혼성 10ｍ공기권총 주니어 결선에서는 성윤호

(대전대신고)-추가은(경남체고)의 한국 1팀이

483.0으로세계주니어신기록을수립하며금메달

을차지했다.

이들과마지막까지1위경쟁을벌인임호진(충남

체고)-유현영(서산시청)의한국 2팀은 473.1점으

로은메달을목에걸었다. /연합뉴스

필드의 괴짜과학자 브라이슨디샘보(미국)가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미국프로골프

(PGA)투어플레이오프정상을예약했다.

디샘보는 4일열린플레이오프 2차전델테크놀

로지챔피언십최종라운드에서4언더파67타를쳐

4라운드합계 16언더파 268타로우승했다.

플레이오프1차전노던트러스트를제패한데이

어 2차전까지우승한디샘보는플레이오프우승자

에게주는페덱스컵과 1000만달러보너스상금에

성큼다가섰다.

4개대회로구성된플레이오프는 70명이출전하

는BMW챔피언십과 30명만나가는투어챔피언십

등 3, 4차전이남았다.

플레이오프1, 2차전을석권한것은 2008년비제

이싱(피지)이후두번째다.

대학에서물리학을전공했고스윙과장비에서도

과학이론을적용하는데앞장서 필드의과학자라

는별명을얻은디샘보는생애첫우승을올린지불

과 14개월만에통산4승고지에올랐다.

또 플레이오프 2연승으로 2주 만에 324만 달러

(약 36억원)의상금을챙겼다.

디샘보는 특히 이번 우승으로 라이더컵 대표 선

발을사실상굳혔다. 그는라이더컵선발포인트 9

위로8명에게주는자동출전권을놓쳤었다.

디샘보는 꾸준히발전하고있다는건큰성과다.

내가올바른방향으로전진하고있다.이길을계속

걷는다면누구도나를꺾기힘들것이라고자신감

을보였다.

3언더파를친저스틴로즈(잉글랜드)가2타뒤진

준우승(14언더파 270타), 캐머런스미스(호주)가

13언더파 271타로 3위를 차지했다. 타이거 우즈

(미국)는 이븐파 71타를 쳐 공동 24위(7언더파

277타)에 머물렀다. 안병훈은공동 31위(6언더파

278타)에 그쳤고 김시우는 공동 35위(5언더파

279타)로밀렸다.김민휘는페덱스컵랭킹이 72위

로떨어져 3차전출전이무산됐다. /연합뉴스

필드의과학자 디샘보PGA플레이오프 2연승


